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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

(매주토,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역경의스무번째괘는풍지관(風地觀)이다. ‘관’(觀)은 ‘바

라보다,살피다’는뜻이고황새가날아가면서넓은세상을바

라보기때문에 ‘황새관(꿴)’이라고도한다.볼 ‘관’이란단순

히본다는의미가아니라신의뜻을헤아린다는의미이고참

선하듯하나하나의도를닦아가는과정이다.괘를두개씩묶

어크게보면대간(大艮)으로산에서도를닦는상이다.종교

철학등정신적인일에적합하다.

관괘(觀

卦)는 앞 괘

인 임괘(臨

卦)의 종괘

(綜卦)로돼

있다.

임괘는내괘안에초,이효에양을가지고있으나관괘는외

괘밖오,상효에양이있다.두괘모두 ‘본다’는견(見)의의

미의괘명으로,임괘는위에사음이있고힘이강한양이밑에

있어위에서아래로내려와임해바라는바를주는상이지만,

관괘는위에두양이있고아래에빈약하고가난한사음이있

어아래에서위를바라보고희망을구하는뜻을내포하고 있

다.

임괘에서는위에서아래를향해부(富)를베풀려는뜻이있

고, 관괘에서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기다리

는 모습(에펠탑, 남대문 등)으로, 두괘의 입장과 태도의 차이

를종괘라는관점에서설명할수있다.

관(觀)은 관세음(觀世音)의 관, 내관(內觀) 또는 주관(主

觀)의관이고물건을본다는뜻이지만,단순히물건을본다는

것도그냥눈으로쳐다보는것이아니라신성한마음을가지

고보고깨닫는즉,신의뜻을헤아려견각(見覺)하는것이다.

임괘,관괘모두소장12괘중의하나이다.임은양이커가는

괘이고 관은 음의 세력이 모여서 강해지는 것으로 추풍낙엽

의가을(否,觀,剝, 7, 8, 9월)을거쳐겨울(坤,復,臨, 10, 11, 12

월)이머지않은양기가쇠멸(衰滅)해가는괘이다.

아래의12개괘는소장생괘의괘이지만반드시소장(消長)

의의미로만괘를해석하지않는다.지천태와천지비를중심

으로양대(陽大)와음소(陰小)의왕래(往來)를주로보기도

하고,음양양기(兩氣)의교체여부에초점을맞춰해석하기

도해언제나소장의관점에서만괘의성질을파악하는것은

아니다.

풍지관 역시 관이라는 이름이 소장에서 유래하지 않아 소

장 쪽을 중요시하지 않고 ‘대관재상’(大觀在上)이라는 이양

(二陽)의위치를주로해괘를해석한다.

일본의 역학자인 마세쥬슈(眞勢中州)는 관괘가 뇌천대장

의 음양 배합괘로 보아 괘를 ‘대쇠지괘’(大衰之卦)의 상으로

봤다.그러나관괘의괘명은화상(象)을그대로보고찾는것

이 옳다. 관괘는 사음(四陰)의 중음(衆陰)이 위에 이양을 우

러러보고있는데에서찾을수있다.

관괘의 상괘는 손풍 바람이고 하괘는 곤지로 땅이니 상전

에서말한바와같이‘풍행지상’(風行地上)의상이관괘다.관

괘를크게보아대간(大艮)으로보고 ‘왕의사당,제사지내는

곳,궁궐,관청(경찰서)’으로보기도하며,상괘인손괘를가옥

으로봐‘땅위의고층건물’이니아래에서위를쳐다본다는것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관괘를 역위(易位)하면 지풍승

(地風升)이돼 ‘땅속의나무가자라큰나무가되니위를쳐

다보는관(觀)’이라는이름이붙였다고보기도한다.

관괘를왜임괘다음에배치했는가에대해서괘전(序卦傳)

에서는‘임이라는것은큰것이니물건은크고난후에야가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으로 이어 받는다’(臨者大也 物大然

後可觀故受之以觀)고했다.

상하괘 간의 관계를 보면, 상층부 손괘(巽卦)는 손조롭지

만 하층부 곤괘(坤卦)는 유약하고 소극적이며 침체해 있다.

괘의중심에있는구오는지금까지모든것이순조로왔기때

문에 어려움을 모르고 일을 추진하려 하나 하층부가 나약하

고힘이없어추진력이없다.그러므로하층부의힘이좋아질

때까지 일의 추진을 유보(留保)하고 사태를 관망해야 하니

이를‘관괘’(觀卦)라한것이다.

상하괘의상을보면,아래의구름이맑은하늘을잡고있는

운권청천지과(雲捲晴天之課)이고,바람이휘날려티끌을휩

쓸고가버린모습으로풍양진애지상(風揚塵埃之象)이며,봄

꽃이 서로 경쟁하듯 피어있는 춘화경발지상(春花競發之象)

이고화려함이비를만난견화우우지의(見華遇雨之意)의뜻

을담고있다.

풍지관괘(觀卦)의괘사는 ‘관,관이불천유부옹약’(觀,꿍而

不薦有孚죙若)이다.즉 ‘관망해야하는형국이다.손을씻고

서도바로제사음식을올리지않아야하는것은음식을올리

기전에,믿음과정성과공경함을가지고신을받들어존경하

는마음가짐이먼저있어야하기때문’이라는뜻이다.

이는 제사드릴 때의 의식으로 신에게 제물을 올리기 전에

정성과 공경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하고 제물의 화

려함을 장식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제물을 아주 겸손하게

신성한몸과마음으로바치는믿음이중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하듯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의 정치도 성심 성의를 가

지고행해야하고엄숙한마음으로임해백성을교화시켜스

스로복종케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상전(象傳)에서는 ‘바람이땅위에부는것이관이니선왕

은 사방을 성찰해서 백성을 살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풍행지상 관, 선왕이성방관민설교’(風行地上 觀, 先王以省

方觀民說敎)라고말한다.즉,바람은볼수가없다.바람을보

려면바람이만지고흔드는사방팔방의물건을보고알수가

있듯이,관괘의뜻에따라선왕이베푸는정치가바른가바르

지 못한가, 선덕(善德)이 베풀어지는가 못한가를 알려면 백

성들의생활을보고반성해서정치를행하라고가르친다.이

러한 관괘의 가르침에 따라 ‘역(易)은 제왕학(帝王學)’이라

는말이전해진다.

점사에서관괘<<상왈(象曰),땅위의바람이관이다.선왕이사방을순시하

고민정을관찰하고설교를했다(風行地上觀,先王以省方觀民說敎).관괘는건궁

사세로괘는팔월에속한다(乾宮四世卦屬八月).납갑은乙未,乙巳,乙卯,辛未,辛

巳,辛卯이고차용은癸未,癸巳,癸卯이다.팔월및납갑에생한자는공명부귀인

이 된다(生於八月及納甲者 乃功名富貴人也)>를 얻으면 관괘는 황새가

날아가면서넓은세상을바라보고관조하는고풍관세(高風觀

世)의상이니,정신적인일,즉교육,종교등은발전진보의기

운이있는때이고고상한취미, 연구등은 아주좋은때이나,

세속적이고물질적인이익을구하는일등에는좋지않다.

실점에서 관괘에 처해 있는 사람은 거의가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실패한다. 그 까닭은 음(陰)이 차오르는 대쇠(大衰)

의상이니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돼 있었는

데이제그것이더이상지속되지않고갑자기비참하게되는

때이기때문이다.즉꽃이화려하게피었는데비를만난(見華

遇雨之意)경우와같다.

새로운 계획, 거래, 사업, 소송, 바람 등에서는 대간(大

艮)의 상이므로 멈춰야 한다. 멈춰 포기하지 않으면 오음

(五陰)이일양(一陽)을마지막으로척결하는산지박(山地

剝)괘로가는과정이니파멸을초래한다.음이양을없애가

는 과정이니 임괘(臨卦)와 마찬가지로 색난 등 여자를 주의

해야한다.

외괘 손(巽)은 복입(伏入)으로 ‘은둔하다’, 내괘 곤(坤)은

‘숨는다’, 관(觀)은 ‘엿본다’고하므로도둑은풍행지상(風行

地上)해 멀리 도망가 잡을 수 없으니 도난을 주의해야 한다.

바람이땅위에불어가듯이주거의변동이있고직업을선택

하는경우는교사,종교가등정신적인일이좋다.

혼인은 그렇게 좋지 않다. 구오와육이가정응(正應)해본

인끼리는지극히뜻은좋지만,성사되지않고성사돼도여자

쪽이강해음이양을잠식(蠶食)해가는상이돼남자가병이

들거나하는등결과가좋지않다(大衰之象).

잉태는 대간(大艮)을 배(腹)로 보고 배가 부르는 뜻이 있지

만,임신여하를보면아직은임신하지않았고임산(臨産)의

점이라면 산기(産期)가 늦어지거나 태아가 너무 커서 낳기

어려울수있다.

기다리는사람은고향(坤)을떠났으나대간(大艮)으로머

물고있어돌아오기힘들고가출인역시좀처럼돌아올것같

지않은데대간의경찰서에잡혀있다고볼수있다.분실물은

큰것은찾으나작은것은바람에날려가찾기어렵다.

병은 양기가 쇠퇴해 정력이 감퇴하고 대간이니 혈행침체,

설사,불식(不食)등이며중증(重症)이면묘비(墓碑)의상으

로필사(必死)로판단한다.만일열병이라면열이점차식어

회복한다. 날씨는 처음에는 쾌청했다가 점차 흐리고 바람이

분다.

점사에서 관괘를 무동괘(無動卦)로 얻은 ‘출가인의 귀가

여하’의 [실점예]에서 ‘관괘는바람이지상위를돌아다니는

상이니집,고향을떠난것인데대간(大艮)으로크게머물러

있고 바람은 돌아오는 성질이 있으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출한것이아니니돌아온다’고해그러했다.

‘가옥 매입 여하’의 문점에서 “대간의 상으로 중단하고 기

다려야 한다. 빈괘(賓卦)가 임괘이니상대가‘구하려온다’는

뜻이 있고 빈괘가 대진(大震)의 상이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

면상대가먼저찾아온다”고판단했다.

‘고도탄상’(高島呑象)은관괘에대해말하길,“관괘는상하

의괘가합해치솟아있는대산(大山)이나누각같다.상괘의

양이효는정부가높은곳에위치해한눈에백성을굽어보고

있는것이고아래사효의음은백성들로서정부의높은덕을

우러러보는것과같다”고했다.그래서서로보고있으니관

괘라한것이다.

각효의위치와효사는아래로부터위로그인품의등급과

식견(識見)의고저를나타내고있으며재주와지혜의우열(優

劣)을나타낸다.

초효는괘의가장아래로가장아랫사람이다.그식견은마

치 아이와도 같아서 만물의 이치를 분간하지 못함을 말하니

효사는 ‘동관(童觀) 소인무구 군자린(小人无咎 君子吝)’이

다.

이효는 여자의 식견으로 그 성격은 좋고 집안일에는 능통

하지만넓은세상의물정에는어두워상전에서 ‘규관이여정

역가추야’( 觀 利女貞 亦可醜也)라말한다.삼효는이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아는 식견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미치는때는나아가고미치지않는때는물러서니‘관아

생진퇴’(觀我生進退)다.

사효는삼효보다더욱한걸음더나아가나를알아주는사

람을 아는 소위 육관달식(六觀達識)한 자이다. 신분에 상관

없이천부적인재주와지혜를가지고있어나라의빛이되고

그위치도왕의빈객에상당하다고해‘관국지광이용빈우왕’

(觀國之光利用賓于王)이라했다.

오효는천덕(天德)이있는존위이고인간의지식단계가아

니다.가령,구오의성군(聖君)이자신의덕이어떠한지를알

고자한다면,다행히하나의거울이있으니천하만민의행동

이그것이고이를보고판단한다고해서 ‘관아생’(觀我生)이

라했다.즉,백성의행동은정치의반사(反射)이니백성의행

위가모두군자답다면존위에있어도허물이없는것이다.

상효는구오의뒤에있는고문관이다.고문관은왕의칙명

(勅命)에 대해 주상(奏上)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가와

정치에관여하는힘이있다.백성의행동이군자다울때는허

물이없지만그렇지않은때는안심할수없으니상전에서‘관

기생지미평야’(觀其生志未平也)라고말했다.

〈제75강〉20풍지관(風地觀)上
“관,관이불천,유부옹약”

同人선생의易經강좌

【동인선생강좌개설안내(062-654-42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발레단창단50주년기념무대,23-24일예술의전당

7년 만에 볼쇼이 발레단 출신 무용수·지도위원 재안무·연출 선봬

조가영감독취임첫정기공연…섬세한정서바탕단원들기량뽐내

주역강은혜가발끝으로서서춤추는 ‘쉬르레푸앵트’기법

을선보이고있다.

연습실 입구 한 켠, 바닥에 놓인 검은 송진에 무용수들이

토슈즈밑창을비비며연습실로입장했다.높은점프와난이

도 있는 발레 동작을 하는 이들의 접지력을 높여 부상을 막

기위함이다.

준비를마친신비로운공기요정실피다는마치리본이바

람에 날리는 것 처럼 부드럽고 가볍게 날아올랐다. 결혼을

앞둔청년제임스는간드러지는움직임에유혹당했고,연습

실 한 가운데를 높이 가르며 격렬하게 사랑에 빠진 모습을

표현했다.또결혼식을앞두고약혼녀에피와그를짝사랑한

구른의마임이들어간표정연기는압권이었다.대사가없는

몸의언어였지만긴장감과웃음을넘나들며정확히스토리

를짚어나갔다.

30일 찾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발레단 연습실에서는 제

143회 정기공연 ‘라실피드’막바지연습이한창이었다.

이날리허설에서는제임스가에피와의결혼을앞두고실피

다의등장에흔들리는1막장면들이이어졌다.화려한무대의

상도조명도없는리허설이었지만인간의현실과요정의환상

을오가는‘라실피드’의윤곽은선명했다.긴치마가만들어내

는부드러운움직임과가벼운도약은낭만그자체였다.

실제낭만주의발레를대표하는‘라실피드’는1832년초연

된작품으로제임스가요정실피드를만나약혼녀에피와의

결혼식을뒤로하고숲으로가면서겪는환상과현실,사랑과

욕망의경계를그려낸다.발레사에서도중요한작품이다.공

기처럼가볍고자유로운요정을표현하기위해발끝으로서

서춤추는 ‘쉬르레푸앵트’기법이적극적으로활용되며낭

만발레의미학을확립했다.흰색로맨틱튀튀를입은요정들

의군무와스코틀랜드전통의상도대표적인볼거리다.

시립발레단이 ‘라실피드’를무대에올리는것은7년만이

다. 한국인 최초 볼쇼이 발레단 출신 무용수 배주윤과 볼쇼

이발레단지도위원안드레이볼로틴의재안무·연출을통해

전막을선보이며정통클래식발레의예술성과완성도를구

현했다.

특히그동안높아진단원들의기량에맞춰동작의디테일

과마임을세심하게다듬었다.러시아조명디자이너도참여

해숲과요정의세계를한층몽환적으로구현한다.

조가영예술감독은“낭만발레가지닌아름다움과섬세한정

서를바탕으로단원들의뛰어난기량과새로운해석을보여주

고싶었다”며“앞으로도단원들과잘소통하고작은목소리에

도귀기울이면서좋은작품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

그러면서부임후새로운인재발굴에대해서도설명했다.

‘라피실드’의첫주역을맡은성하림과홍석형은“좋은작

품에주역으로설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하다”며“부족

하지만최선을다해준비한만큼공연을보시고많은감동을

느끼고가셨으면한다”고전했다.

한편 1976년창단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발레단은올해

창단 50주년을맞았다.반세기의발자취를돌아보고새로운

50년을여는 ‘라실피드’는오는 10월23일오후 7시30분, 24일

오후 3시와 7시 등 총 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대

극장에서 펼쳐진다. /오복기자

취임후첫정기공연을준비하고

있는 조가영 신임 예술감독에게는

작품만큼이나 고민하는 문제가 있

다.바로무용수들이안정적으로기

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창단 50주년을맞은발레단

의다음50년을위해서는작품의변

화와함께인력구조도들여다봐야한다는생각에서다.

현재 52명규모의발레단은최근 5년여간상임단원충원

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단원은 21명으로, 비상임 단원들

이주역을맡는경우도많다.부상자가발생하면이를대신

할충분한대체인력이없어객원무용수로빈자리를채우

는상황도생긴다.

조감독은특히발레무용수의직업적특성을고려한운

영체계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무용수는 20-30대에 기량

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젊은 시기에 충분

한 무대와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주

역과솔리스트,군무등역할과무대비중에따른수당체계

를세분화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봤다.

이와함께전남광주통합이후활동영역이넓어질가능

성이있는만큼인력재정비의필요성을강조했다.

조감독은“통합을계기로발레단도한단계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며 “단원들이 노력한

만큼대가를얻고좋은작품으로관객에게돌려드릴수있

는구조를만들어가고싶다”고말했다. /오복기자

“5년째미충원…특성맞는운영필요”

조가영신임예술감독이바라본‘다음50년’

몽환적사랑의현실과환상…가을 수놓을‘라실피드’

▲븮라 실피드븯 주역 강은혜

가 발끝으로 서서 춤추는

‘쉬르레푸앵트’기법을선

보이고있다.

CMYK


